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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함께 3대 핵심 청년고용정책으로 자리잡은 청

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대체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촉진, 근속유지 등 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적 정책효과를 발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이들 청년고용정책 중에서도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가 매우 높아 목표 물량이 연중 조기 소진

될 정도로 청년층의 공제가입 선호가 높은 상황이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청년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인력난이 근로조건의 실상과 기대 간 괴리에서 발생하는 미스매치

임을 고려할 때 만기적립금을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유

인 촉진에 있어 상당부문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는 

2019년 7월 누계 기준 237,137명이며, 가입기업 수는 69,604개소이다. 

2016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사업시행 5년차로 접어든 만큼 

고용유지, 취업소요기간, 참여자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부문별 모니터링이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해당 성과관리 지표들은 현 공제가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만큼, 신청탈락자와 중도해지자, 만기자 등 공제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청년근로자들

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한 후 중도탈락한 

청년층이 누적되고 있고, 2018년을 기점으로 공제 만기자가 배출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중심

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성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사업의 기가입자 중 공제 중도해지자와 만기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유지, 재취업 촉진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

* 본고는 김유빈 외(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ㆍ만기자 이동경로 조사』의 일부를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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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및 운용 현황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및 변천 과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자산

형성에 목적을 두고, 가입유형1)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공제금을 지급하

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 중에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청

년인턴사업을 모태로 2016년 7월 1일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최초에는 해당 인턴경로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이후 참여 경로를 폐지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입요건은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법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2)으로 약정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인 기

업이며, 대상근로자는 공제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5∼34세 정규직 신규 취업자이다3). 

2018년 6월 개정으로 기존의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별도로 3년형을 신설하여, 2년형의 경

우 만기근속 시 1,600만 원, 3년형의 경우 3,000만 원 수준의 만기공제금을 부여하고 있다. 2020

년에는 임금상한 기준 재조정(월 500만 원→350만 원), 기업 가입요건 강화(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만 지원) 등의 추가 지침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용 현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 초기 낮은 정책 인지도와 목표 물량으로 인해 2016년과 2017년, 

사업가입자가 각각 2,254명, 42,440명에 그쳤으나, 이후 정책 인지도와 만족도 제고로 인해 연

초부터 사업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2018년에는 105,846명, 2019년(9월 기준)에는 98,675명

이 공제사업에 가입하였다.

공제가입자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2016과 2017년의 여성가입자 비중이 37% 내

1) 2018년 하반기, 2년형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3년형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2) 벤처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허용

3) 2019년 1월, 500만 원의 임금 상한액을 설정하였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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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사업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여성가입자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의 여성가입자 비중은 각각 41.4%, 44.4%이다. 

공제가입자의 평균연령은 연도별로 25∼26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가입일 기준, 최연소 

근로자의 나이는 만 15세이며, 군필자에 대한 참여제한 연령 예외규정에 따라 만 39세까지의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매년 학사 소지자의 공제가입 비중이 가

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54.3∼56.5%), 이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졸 이하 학력 소지

자의 사업가입 비중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가입비중은 

학사 소지자와 함께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사업체 규모별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10∼29인, 30∼99인 규모의

<표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계약성립 연도/유형별)

(단위: 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유형
합 계

2년형 3년형

2016년 2,254 - 2,254

2017년 42,440 - 42,440

2018년 87,115 18,731 105,846

2019년 9월 58,986 39,689 98,675

합 계 190,795 58,420 249,215

주 : 김유빈 외(2019) 재인용.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2019년 9월 말 기준).

<표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가입자들의 인적 구성

(단위: 명, 세, %)

2016 2017 2018 2019

성별
남성 1,406 62.4 26,620 62.7 62,057 58.6 54,817 55.6

여성 848 37.6 15,820 37.3 43,789 41.4 43,858 44.4

연령
평균 min max 평균 min max 평균 min max 평균 min max

25.1 17 37 25.9 16 39 25.9 15 39 25.5 15 39

학력

고졸 이하 614 27.2 10,891 25.7 24,626 23.3 22,238 22.5

전문학사 343 15.2 6,873 16.2 17,854 16.9 16,930 17.2

학사 1,223 54.3 23,196 54.7 59,040 55.8 55,798 56.5

석사 72 3.2 1,447 3.4 4,204 4.0 3,576 3.6

박사 2 0.1 33 0.1 122 0.1 133 0.1

주 : 김유빈 외(2019) 재인용.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2019년 9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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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가입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

(단위: 명, %)

2016 2017 2018 2019

5인 미만 186 (  8.31) 3,972 (  9.43) 11,903 ( 11.31) 10,362 ( 11.82)

5~9인 333 ( 14.87) 5,730 ( 13.61) 14,468 ( 13.75) 12,490 ( 14.25)

10~29인 688 ( 30.73) 10,718 ( 25.45) 25,817 ( 24.53) 21,437 ( 24.45)

30~99인 606 ( 27.07) 11387 ( 27.03) 26091 ( 24.79) 19899 ( 22.70)

100~299인 341 ( 15.23) 7601 ( 18.06) 17486 ( 16.62) 14231 ( 16.23)

300~999인 72 (  3.21) 2483 (  5.89) 7693 (  7.31) 6893 (  7.86)

1,000인 이상 13 (  0.58) 219 (  0.52) 1,768 (  1.68) 2,357 (  2.69)

전 체 2,239 (100.00) 42,110 (100.00) 105,226 (100.00) 87,669 (100.00)

자료 : 1)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2019년 9월 말 기준).
2)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선발정보(2019년 7월 말 기준).
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이력 DB(2019년 7월 말 기준).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업장 DB(2019년 3월 말 기준).

<표 4>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사업장의 산업 분포

(단위: %)

2016 2017 2018 2019 평 균

건설업 0.36 3.27 3.25 3.61 3.36

광업 0.13 0.00 0.00 0.00 0.00

교육서비스업 0.89 0.67 0.92 1.12 0.95

금융 및 보험업 1.16 0.71 0.73 0.80 0.75

도매 및 소매업 12.86 13.43 12.83 12.54 12.8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04 2.81 7.57 11.51 8.1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6 2.66 3.47 3.41 3.29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18 0.17 0.34 0.26 0.28

숙박 및 음식점업 0.89 0.56 1.14 1.51 1.17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27 0.25 0.50 0.60 0.49

운수 및 창고업 2.19 1.67 2.19 2.13 2.07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0.00 0.03 0.08 0.11 0.08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67 12.47 14.35 14.77 14.17

정보통신업 15.72 14.30 14.36 13.99 14.23

제조업 38.68 45.24 37.12 32.67 36.9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81 1.34 1.09 0.92 1.09

분류없음 및 기타 8.58 0.45 0.06 0.03 0.2

전 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 1)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2019년 9월 말 기준).
2)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선발정보(2019년 7월 말 기준).
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이력 DB(2019년 7월 말 기준).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업장 DB(2019년 3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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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9인 이하 규모 사업장의 가입자 

비중도 10∼15% 내외를 차지해 소규모 사업장의 공제가입 비중이 높은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36.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청년층의 취업선호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정보통신업｣(14.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4.17%)의 가입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층의 취업유인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고용효과는 김유빈 외(2018)에서 추정된 바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

입근로자의 취업소요기간은 5.9개월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취업소요기간인 11.2개월에 

비해 5개월여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근로자의 1년 이상 근속비율(78.4%)이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평균 1년 이상 근속비율(48.6%)을 크게 상회하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사

업이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촉진, 장기근속을 통한 경력 형성, 대기업-중소기업 

간 조건부 임금격차 완화 기대 등 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Ⅲ.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ㆍ만기자 현황

본 장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의 기본 현황과 이동경로 분석

을 중심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에 이용된 조사자료는 워크넷의 

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및 가입자 정보(한국고용정보원 제공)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고용보험 DB의 피보험자 정보와 사업장 정보의 결합데이터이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현황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도입 후 2019년 9월까지의 중도해지 비중은 17.80% 수준이다. 2016

년도와 2017년의 중도해지 비중은 3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업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공제에 가입한 이후 근로조건 미스매치로 인한 이직을 행한 영

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도가 대폭 증대

된 2018년 이후로는 중도해지 비중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의 월평균 중도해

지 비중은 22.6% 수준이며, 특히 6월 이후 중도해지 비중이 20% 이하로 안정화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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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데,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에 대한 2018년 6월의 지침변경으로 해지요

건이 강화된 것과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년형 근로자

의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중도해지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년

형이 20.62%, 3년형이 8.57%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비중(계약성립일 기준)

(단위: 명, %)

계약성립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유형

평 균
2년형 3년형

2016 32.83 - 32.83

2017 34.34 - 34.34

2018 24.36 14.20 22.56

2019 6.13 6.07  6.10

합 계 20.62 8.57 17.80

  주 : 중도해지 비중 = 중도해지자 수/가입자 수 * 100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2019년 9월 말 기준).

[그림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실시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부정수급, 고보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타지원금 부정수급등에 …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부정수급(핵심인력)

청년(핵심인력)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청년(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청년(핵심인력)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 부담금 미납시

청년(핵심인력)의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계약취소

해지 후 직권철회
핵심인력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기타(귀책계약자 중소기업)
기타(귀책계약자 핵심인력)

기타
무응답

2016년 2년형 2017년 2년형 2018년 2년형 2018년 3년형 2019년 2년형 2019년 3년형

  주 : 해지사유 : 임금체불(임금체불, 실시기업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체불한 경우), 계약취소(계약취소, 해지 후 계

약취소).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2019년 9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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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사유를 살펴보면, 매년 ‘청년(핵심인력) 기타사유에 의한 퇴

직’이 4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청년(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이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사유에 있어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

다 추정할 만한 사유는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실시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

산’, ‘부정수급, 고보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타지원금 부정수급 등에 의한 지급 제한’, ‘인위

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

납’, ‘기타(귀책계약자 중소기업)’ 등을 들 수 있으며, 해당 비중은 2016∼2019년 기간 평균 

12.98%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계약성립일과 중도해지일 간의 기간으로 정의한 공제 중도해지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8.84개

월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참여유형별로는 3년형 중도해지자의 평균 공제 가입기간이 6.4개월

로, 2년형 중도해지자의 가입기간이 9.1개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체 규모별 중도해지자의 비중(가입자 대비)을 살펴보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중

도해지자 비중이 높은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

자 대비 중도해지 비중은 22.15% 수준이다. 통상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조건 미스매

치로 인한 근로자 이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만족치 못한 근로자들의 이직이 영향을 미쳤

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이후 2019년 7월까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공제 기가입자는

<표 6>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의 평균 공제 가입기간

(단위: 개월)

공제 가입기간 분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유형

합 계
2년형 3년형

1% 1.5 1.8 1.6

5% 2.4 2.5 2.4

10% 3.1 3.0 3.1

25% 4.8 3.9 4.6

50% 8.1 5.6 7.8

75% 12.9 8.9 12.3

90% 16.4 11.0 16.0

95% 18.4 12.0 18.0

99% 22.2 13.2 22.0

평 균 9.1 6.4 8.8

  주 : 2년형 일반 : 2018년 이후 가입자.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2019년 9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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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업체 규모별 가입자 대비 중도해지자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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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2019년 9월 말 기준).
2)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선발정보(2019년 7월 말 기준).
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이력 DB(2019년 7월 말 기준).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업장 DB(2019년 3월 말 기준).

[그림 3] 공제 중도해지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단위: 명, %)

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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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2019년 9월 말 기준).
2)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선발정보(2019년 7월 말 기준).
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이력 DB(2019년 7월 말 기준).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업장 DB(2019년 3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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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도해지 후 재취업자 임금이행 분포

(단위: 명, %, 원)

월평균 보수 이행 근로자 수 비 중
월평균 보수

가입 시(B) 이직 후(A) 차이(A-B)

상향이동 16,509 71.25 1,882,146 2,369,375 487,229

하향이동 6,662 28.75 2,208,404 1,759,117 -449,287

합 계 23,171 100.00 1,975,950 2,193,789 217,839

자료 : 1)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2019년 9월 말 기준).
2)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선발정보(2019년 7월 말 기준).
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이력 DB(2019년 7월 말 기준).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업장 DB(2019년 3월 말 기준).

20,237명으로 중도해지자의 46.62%의 비중을 차지한다. 재취업한 공제 기가입자 23,171명을 대

상으로 이들의 고용보험 취득횟수를 살펴보면, 1회 재취업한 근로자가 40.21%(17,455명), 2회 

재취업한 근로자가 9.7%(4.209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 재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 당시의 월평균 보수 수준

과 재취업 시의 월평균 보수 간 이행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도해지 후 재취업한 근로

자의 71.25%(16,509명)는 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장에 재취업하였으며, 나머지인 

28.75%(6,662명)는 임금이행에 있어 하향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직자의 중도해지 전후 평

균 월평균 보수액 수준은 가입 시 평균 198만 원, 재취업 시 219만 원 수준이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현황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가 가능한 공제 가입시점은 2016년 7월

부터 2017년 10월 기간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생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는 모두 2년형 

가입자이며, 3년형은 2018년 6월 1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만기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2019년 9월까지 총 15,717명의 만기자가 발생하였으며, 가입 대비 공제만기 비중은 44.5%이다. 

<표 8>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현황

(단위: 명, %)

계약성립일 만기자 수 가입자 수 만기 비중

2016 1,312 2,254 58.2

2017 14,395 33,042 43.6

합 계 15,707 35,296 44.5

  주 : 만기 비중=만기자 수/가입자 수*100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2019년 9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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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16년 공제 가입자 2,254명 중 1,312명이 만기를 하여 58.2%의 비중을 나타냈으며, 

2017년에는 11월 이전 가입자 33,042명 중 14,395명이 만기를 달성하여 43.6%의 만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를 중분류 수준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입자 대비 만기자의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1.06%), ｢정

보통신업｣(48.79%)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가입자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가입자 대

비 만기자 비중은 44.43% 수준을 보인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가 발생한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입자 대비 만기자

의 비중이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표 9>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업종별 분포

(단위: 명, %)

만기자 가입자 가입자

대비 비중빈 도 비 중 빈 도 비 중

건설업 373 2.38 1,029 2.94 36.25

광업 2 0.01 3 0.01 66.67

교육서비스업 90 0.57 238 0.68 37.82

금융 및 보험업 84 0.54 265 0.76 31.70

도매 및 소매업 1,961 12.51 4,605 13.14 42.5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04 3.21 987 2.82 51.0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300 1.91 867 2.47 34.60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24 0.15 58 0.17 41.38

숙박 및 음식점업 54 0.34 168 0.48 32.14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8 0.18 94 0.27 29.79

운수 및 창고업 266 1.70 590 1.68 45.08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6 0.04 9 0.03 66.67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117 13.50 4,471 12.76 47.35

정보통신업 2,398 15.30 4,915 14.02 48.79

제조업 7,050 44.97 15,867 45.27 44.4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87 1.19 507 1.45 36.88

분류없음 233 1.48 373 1.06 62.47

합계/평균 15,677 100.00 35,046 100.00 44.73

자료 : 1)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2019년 9월 말 기준).
2)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선발정보(2019년 7월 말 기준).
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이력 DB(2019년 7월 말 기준).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업장 DB(2019년 3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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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비중은 77.42%에 달한다. 이는 앞서 사업체 규모별 중도해지 비중에서 살펴보았듯이, 통

상적으로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전반적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근로자가 만기 근

속요건을 충족시킬 유인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만기 이후 노동시장 상태를 근속유지, 퇴직, 재취업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부터 만기 이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12,399명으로 만기자의 79.09%를 차지한다. 한편 공

제만기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공제 기가입자는 1,955명으로 만

기자의 12.47%의 비중을, 만기 이후 이직하여 1회 이상 재취업한 근로자의 수는 1,323명으로 

만기자의 8.4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중 1회 이상 재취업한 근로자 1,323명을 대상으로 공제가입 당시

의 월평균 보수 수준과 만기 후 이직한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간 이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평균 보수의 이행은 중도해지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향이행과 하향이행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가입자 대비 만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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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2019년 9월 말 기준).
2)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선발정보(2019년 7월 말 기준).
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이력 DB(2019년 7월 말 기준).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업장 DB(2019년 3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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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단위: 명, %)

빈 도 비 중 누적비중

근속유지 12,399 79.09 79.09

퇴직 후 미취업 1,955 12.47 91.56

재취업 1회 1,202 7.67 99.23

재취업 2회 108 0.69 99.92

재취업 3회 10 0.06 99.98

재취업 4회 2 0.01 99.99

재취업 7회 1 0.01 100.00

만기자 합계 15,677 100.00 -

자료 : 1)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2019년 9월 말 기준).
2)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선발정보(2019년 7월 말 기준).
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이력 DB(2019년 7월 말 기준).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업장 DB(2019년 3월 말 기준).

만기 후 이직한 근로자의 88.06%(1,165명)는 보다 높은 보수를 수령 받는 사업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인 11.94%(158명)는 하향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직자의 만기 전

후 평균 월평균 보수액을 비교하면, 가입 시의 월평균 보수액 평균은 185만 원 수준이며, 이직 

후는 234만 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월평균 보수에 있어 상향이동한 근로자의 이직전

후 보수격차는 62만 원, 하향이동자는 45만 원 수준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만기 후 이직자의 

상향이동 비중이 높은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사업의 본 취지라 할 수 있는 청년근로

자의 중소기업 근속유지를 넘어 근로기간 중의 숙련형성 및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보다 원활

한 노동시장의 이행에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재취업자 임금이행 분포, 합계

(단위: 명, %, 원)

월평균 보수 이행 근로자 수 비 중
월평균 보수

가입 시(B) 이직 후(A) 차이(A-B)

상향이동 1,165 88.06 1,820,438 2,437,408 616,970

하향이동 158 11.94 2,067,870 1,613,905 -453,965

합계/평균 1,323 100.00 1,849,987 2,339,061 489,074

자료 : 1)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2019년 9월 말 기준).
2)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선발정보(2019년 7월 말 기준).
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이력 DB(2019년 7월 말 기준).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업장 DB(2019년 3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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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요약

본고는 이상과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전반적 운용 현황과 함께 중도해지자 및 만기

자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공제사업의 고용효과를 파악하였다.

전반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중도해지 비중은 공제사업의 인지도와 체감도가 높

아지면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중도해지 후 재취업 소요기간이 2.61개월 수준이

고, 재취업자의 70% 이상이 이전보다 높은 임금을 수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있

어 현 제도 규정은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인한 공제 해지 1회에 한하

여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청

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취지가 근로자의 근속유지에 있는 것은 명확하나, 근로조건 미스매치에 

따른 이직의 경향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해 자발적 이직자의 공제 재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현 시행지침에 따른 3개월 이내 가입신청 규정과 

청약 승인 1개월 이내 공제계약 취소 규정이 직장 및 근로자의 탐색에 있어 충분치 않다는 의

견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제시된 바 있는 만큼, 공제 계약의 취소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본고에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이직 등 가입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가 매출, 순이익증가율 등 기업 재무경영지

표와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김유빈 외 2019), 공제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도해지를 적정수준에서 억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제만기에 있어서는 도입 후 2019년 9월 말까지 총 15,717명의 만기자가 발생하였으며, 만

기 비중으로는 44.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

수록 해당 사업장의 만기 비중이 높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공제만기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만기 이후로는 공제 가입자의 79.09%인 

12,399명이 만기 후 계속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근속유지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최초 만기발생 시점이 도래한 지 긴 시간

이 흐르지 않은 만큼, 만기 후 이직 비중은 추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본고

에서 확인하였듯이, 만기 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88.06%가 보다 높은 보수를 수령 받는 사업장

에 재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숙련형성 및 인적자본 축적효과가 확인된 만큼, 만기 

후 이직 비중의 증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산성 유지를 위해 근속유지 비중을 일정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의 근속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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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위해서는 통상 임금 및 복지수준에 있어 근로조건 향상의 노력이 투입되어야 함을 고려

할 때, 만기 후 계속 근무자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타고용장려금 사업과의 연

계, 청년강소기업 선정 및 조달체계에 있어 가산점 부여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을 고려할 만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와의 연

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

제제도로,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채우며 숙련이 형성

된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운영중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같이 기업의 납부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의 참여 유인이 높지 않고, 기업이 근로자를 

선택적으로 가입 허용해주는 것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가입 만기자

에 한해 기업부담금을 보전하는 등 기업의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책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청년층의 정책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

지만, 공제사업 가입에 있어 기업의 이해관계가 여전히 크게 작용하는 면이 없지 않다.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설득하는데 있어 기업환경 전반의 가입유인은 근로자의 근속유지와 

기업 지원금으로 일정부분 상쇄되고 있으나, 공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사/노무 담당

자가 공제가입을 꺼리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제사업 담당자의 업무유인이 

크지 않을 시 청년근로자의 가입의도가 경영진에 전달되지 않을 우려도 존재한다. 공제사업 

초기 대비 행정 간소화가 이루어졌지만, 공제사업 운영에 따르는 문서 업무가 추가로 존재하는 

만큼, 공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적정수

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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